
채소지 

채소를 알고 기록하는 곳

 

똑같은 채소라도, 농부마다 수많은 채소의 맛이 있습니다.

채소지에는 채소를 키우는 농부의 삶과 농사 이야기를 담습니다.

흙과 풀과 벌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의 

숲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곳에, 그 숲에서 자라나 지금 가장 맛있

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 농부만의 특별한 채소 맛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농부가 되기까지

두 번째 이야기 
닭과 함께 사는 작은 농부들

세 번째 이야기 
농부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꿈

네 번째 이야기 
시간을 쌓으며 땅을 기르는 농사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 8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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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와 오디나무 아래에서 뛰어논다는 닭이 낳은 달걀을 부지런히 담아오는 파파팜&밀마운트 농

가. 유정란 외에도 철마다 탐스러운 채소를 다양하게 가져오는 이 농장의 풍경이 정말 궁금했다. 이 여

름 울창한 나무 아래 닭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온갖 것들이 풍성할 채소밭의 모습은 어떨까. 

땅 위에서 햇볕과 바람을 받으며 온갖 채소를 사람과 나누어 먹고 자라는 닭의 달걀을 받고, 그 분변

으로 기름진 땅을 일구어 농사짓는 가족. 부모님의 농장인 ‘파파팜’에서는 오디나무 아래 사는 닭과 함

께 수십여 가지 채소가 오직 자연의 힘에 기댄 농부의 손에서 자라난다. 부모님의 집에서 귀농생활을 

시작했던 딸은 농사지으며 연을 맺은 남편과 함께 자립하는 농가의 꿈을 ‘밀마운트’ 농장을 통해 실현

해가고 있다. 산꼭대기에 자리한 이곳에서 닭들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가평의 풍경을 오롯이 즐기며 

아로니아 나무 아래 풀밭에서 뛰어논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을 기다리는 계절  

8월을 맞이하며,

닭과 함께 땅을 일구는 가족,  

파파팜&밀마운트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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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고추

저희는 4가지 종류의 고추를 키워요. 일반고추, 아

삭이고추, 청양고추, 꽈리고추. 그 쓰임새가 제각각

이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고추가 없어요. 

그래도 한여름 무더위에 가장 인기있는 고추는 아

삭이 고추가 아닐까합니다. 한낮 땡볕에 일하다 점

심이라도 먹을라치면 땀을 많이 흘려서일까요. 밥

이고 뭐고 아무생각도 나지 않죠. 그럴때면 차가운 

물에 밥을 말고 아삭이 고추 된장에 푹찍어 한입 베

어물면 그만한 반찬이 또 있을까싶어요. 햇볕을 충

분히 받고 자란 8월 초순의 아삭이 고추는 너무 연

파파팜&밀마운트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 8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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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또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식감으로 먹기에 

안성맞춤이죠.

맵지않은 아삭이 고추는 빨갛게 익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 부지런히 따먹어야하지요. 또한 한그루에 

달리는 개수가 무척이나 많아서 몇 그루 심지 않아

도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답니다. 

8월 중 깻잎 

파파팜농장의 들깨는 노지에서 재배되요. 들깨가 

한창 숲을 이루어가는 이시기가 되면 농장 전체는 

들깻잎 향으로 가득하죠. 이맘때 수확한 들깻잎으

로 깻잎지를 만들거나 장아찌를 담궈두면 가을 겨

울 밑반찬 걱정은 잠시 접어둘 수 있어요.̂  ̂어른 

손바닥만큼 큰 깻잎이 어찌나 탐스러운지 켜켜이 

쌓아 바구니에 그득하게 담아놓으면 그림이 꽤나 

근사합니다. 우리농장 들깨는 인기가 많아서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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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을 따줄 시기에는 이웃분들이 바구니 하나씩 들

고 아침부터 찾아오시죠. 물론 시원한 음료수 한병

씩 챙겨 오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말이죠.

 

8월 말 노각 

토종노각은 우리농장의 자랑중 하나에요. 토종오

이도 맛있지만, 그 토종오이가 늙었을 때 수확 하는 

게 바로 이 노각인데요, 늙었으나 그 위용이 대단하

죠. 어린토종오이는 초록색이었을 때 기껏해야 10-

15cm의 작은 사이즈였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완연한 늙음의 정점에 도달 

했을 때는 1kg가까운 무게에 도달하는 놀라운 변신

을 한답니다. 그 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겉껍질 벗

겨내고 속을 파낸 후 송송 썰어 소금에 절이고, 오

이물 꼬옥~ 짜내서 갖은 양념으로 무쳐내면 아삭

함과 쫄깃한 맛에 눈이 휘둥그레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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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었다고 무시할 수 있나요? 세월의 깊고 진한 맛

을 노각에서 맛볼 수 있어요.

9월 초 열무

이맘때 나오는 열무는 연하면서도 아삭함이 일품

이에요. 열무김치는 물론이요, 물김치를 담궈 새콤

하게 익힌 후 국수 한 그릇 말아먹으면 더위에 지친 

속이 저절로 달래진답니다. 김치를 담그는 게 쉽지

않다하여 이 맛있는 열무를 포기하면 안되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꼭 짜낸 후 된장국으로 끓여먹어도 

감칠맛이에요. 

열무는 벌레들이 워낙에 좋아해서 노지에 그냥 재배

하면 이파리가 어느 순간 구멍이 숭숭 뚫려 볼품이 

없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한랭사를 씌

워서 벌레의 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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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호박잎

우리 농장 호박잎은 유난히 인기가 많아요. 잎이 힘

이 있고 윤기가 흘러요. 큼지막한데도 쪄내면 야들

야들하고 맛이 달큰 쌉싸름해서 먹어본 사람은 어

김없이 또 찾으러 온답니다. 닭들의 간식으로 늙은 

호박이 인기 만점이라 호박을 많이 심어요. 

파파팜 농장 여기저기 호박넝쿨이 펼쳐져있는걸 쉽

게 볼 수 있지요.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호박밭에

도 잘 부숙된 계분을 뿌려줍니다. 호박넝쿨에 달린 

호박의 상당부분은 다시 닭들의 먹이로 돌아가니 

닭들과 작물들은 서로 주고받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요. 잘 자라고 잘 맺히는 호박 덕에 호박잎은 덤으

로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농장 호박잎

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것 같네요. 이 구역 주

인공은 자기들이라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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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달걀

3월 하순에 데려온 300수의 병아리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종계부화장에서 태어나자마자 털만 

말려 데려왔죠. 종자는 하이라인브라운이고 태어나

서 5개월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해요. 한 두 녀석

이 알을 낳기 시작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한달

즈음 지났을때는 300수 전체가 알을 낳는답니다. 

맨 처음 낳은 알은 크기가 아주 작아요. 메추리알보

다 조금 큰 정도? 되는데요, 맛은 밍밍하지만 어머

니의 초유처럼 좋은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었다고 

하여 초란을 찾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요. 알을 

낳기 시작해서 한 달 가까이 되면 알의 크기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난각도 단단해지며 난각의 

색깔과 윤기가 눈에 띄게 좋아지죠.

무엇보다 계란 노른자가 탱글탱글하고 맛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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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합니다. 초란이라 불리는 시기가 농부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알을 낳기 

시작 해서부터 한달 정도를 초란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키우고 있는 병아리들은 아마도 8월말부터 알

을 낳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래서 9월말 정

도에는 아주 맛있는 계란을 맛보실 수 있을거에요. 


